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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문화인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에만 존

재하는 특유한 악습임. 이는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병폐를 낳고 국민적

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특히 “퇴임 대법관이 전관변호사가 되어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으

로 이름을 올리면 적어도 심리불속행은 피할 수 있다”는 말이 공공연하

게 나올 정도로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

르고 있음.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관들이 퇴임 후 대법

원 사건의 전관변호사가 되는 것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.

이에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대법원이

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

예우를 방지하고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31조제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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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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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

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대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대법원이

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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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31조(수임제한) ① ∼ ③ (생

략)

제31조(수임제한) ① ∼ ③ (현행

과 같음)

<신 설> ④ 대법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

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

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

직한 날부터 5년 동안 수임할

수 없다.

④ㆍ⑤ (생 략) ⑤ㆍ⑥ (현행 제4항 및 제5항

과 같음)


